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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호호바오일 마사지가 건조피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건조피부로 평가된 10명을 대상으로, 한쪽 팔에

는 호호바오일 마사지를, 다른 쪽 팔에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다. 호호바오일 마사지 그룹은 호호바오일을 이용, 10

분간의 팔 마사지를 주 2회로 총 8회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호호바오일 마사지를 한 그룹은 유분과 수분의 함유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마사지의 횟수가 증가 될수록 피부에서의 유·수분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유분 : t=-7.470, 

p<0.001(팔안쪽)/t=-4.666, p<0.01(팔바깥쪽), 수분 :t=-3.966, p<0.01(팔안쪽)/t=-6.847, p<0.001(팔바깥쪽). 따라서 호호바

오일 마사지는 건조피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act  To evaluate the effect of jojoba oil massage in dry skin, 10 person with dry skin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two groups. One arm was treated with jojoba oil massage, the other arm wasn't treated. Jojoba oil Massage group 

were treated arm massage using jojoba oil for 10 minutes, 2 times per week for 4 weeks. The result was that jojoba

oil massage group was increased in lipid and hydration. Especially, the more the number of massage times were 

increased, the more lipid and hydration were increased(lipid: t=-7.470, p<0.001(inner arm)/t=-4.666, p<0.01(outer arm),

hydration:t=-3.966, p<0.01(inner arm)/t=-6.847, p<0.001(outer arm). Therefore, jojoa oil massage method was effective 

against dry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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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피부건조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

부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기후, 계절 등

의 외부환경과 수면, 화장품 사용, 식생활 등의 일상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요소, 피부병과 내과적 건강

장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피부상태

는 항상 변화할 수 있다[1].  건조피부는 아토피피부염, 

어린선 및 노인성 소양증 등과 같은 피부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세이다. 또한 당뇨, 점액수종 등 전신질환 

환자에서도 나타나고, 유발 질환이 없이도 흔히 관찰될 

수 있다. 그 증상은 피부에 윤기가 없고, 인설이 보이며, 

조이고 가렵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2]. 건조피부의 

발생기전은 각질층 지질에 의해 형성되는 피부장벽대 기

능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 실제로 계면

활성제나 유기용제에 의해 각질층내 지질이 제거되면 각

질층내 수분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건조피부가 유발된다

[4]. 피부를 탄력있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역할은 주로 각

질층에서 수분에 의해 직접 좌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10-20%의 수분 함유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5]. 피부 각

질층의 수분량이 저하되면 외계자극에 대한 방어 기능이 

약화되어 피부가 거칠어지며 유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

라 건조성피부염이 생기는데 이때 외용 보습제를 처치하

면 많은 호전을 볼 수 있다고 한다[6]. 피부의 건조는 얼

굴뿐 아니라 특히. 팔, 다리, 등을 포함하는 전신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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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증상[7]이므로 보디(body)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마사지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 또는 수축시키게 되어 순환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마사지 기법 중 경찰법을 통해 피부의 국소 

체온이 높아지고 혈관 속의 혈액이나 임파액의 유통이 

촉진되어 피부내의 수용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8].

최근 피부미용에서는 식물성오일을 이용하여 피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호바오일

은 피지와 유사한 화학조성을 가지며[9], 비타민 E, 미네

랄, 단백질을 함유한 영양이 풍부한 오일로 다른 오일에 

비해서 비교적 피부에 쉽게 흡수된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호바오일이 가지고 있는 약

리작용을 이용하여 특히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인 팔에 

마사지를 실시하여 건조피부에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

았다.

2. 연구 대상 및 실험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모집방법은 20∼39세의 직장여

성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별적

으로 본 연구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여 연구에 동

참하기를 동의하는 대상자 중, 팔이 건조피부라고 평가된 

자를 10명 선정하였다. 건조피부의 평가는 피부 측정기

를 사용하여 유․수분 및 각질상태를 파악하여 건조피부

라고 평가된 자만 선정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건조피부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10명

에게 호호바오일을 이용, 한쪽 팔에 마사지를 적용한 그

룹 A와 다른 쪽 팔에는 마사지를 적용하지 않은 그룹 B

로 나누었다. 마사지는 호호바오일을 바르고 10분간의 

팔마사지로 주 2회, 총 8회 적용하였고, 실험기간 중에는 

대상자가 다른 제품을 바르지 않도록 하였다. 

2.2.2 평가 방법

항온항습이 유지된 룸에서 피부측정기인 The introduction 

off skin diagnosis system(봄텍전자쥐식회사) 장비를 이용

하여, 30분 동안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정확하고 동일

한 측정 부위에 동일한 압력을 가하여 평가자 1명이 직접 

측정하였다. 피부 유분도 측정은 유분 측정 테이프를 사

용하였으며, 최저 수치 0㎍/㎠에서 최고 수치 12,000㎍/㎠

로 평가하였다. 피부 수분도 측정은 유리로 된 탐침을 사

용하였으며, 최저 수치 0AU 에서 최고 수치 60AU로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분은 300㎍/㎠이하, 수분은 

38AU 이하이면 건조피부로 평가하였다.

2.3 통계적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 이하

에서 검증하였으며, 그룹간 차이는 t-test 및 paired t-test

를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실험전, 후 유분 변화 비교

그룹 A와 그룹 B간의 실험 전과 후에 따른 유분의 변

화는 다음과 같았다[표 1]. 

우선 그룹 A와 그룹B는 동질성이 검증되었으며, 팔 

안쪽과 바깥쪽에서 실험 1회 후, 실험 4회 전과 후, 실험 

8회 전과 후에서 그룹 A와 그룹 B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팔 안쪽의 실험 1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141.80, 그룹 B의 평균은 .8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3.862, p<0.01). 실험 4회 

전 그룹 A의 평균은 83.70, 그룹 B의 평균은 .40으로 나

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다(t=3.244, p<0.05). 실험 

4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702.60, 그룹 B의 평균은 1.00으

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다(t=9.087, p<0.001). 

실험 8회 전 그룹 A의 평균은 718.50, 그룹 B의 평균은 

1.0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다(t=7.784, 

p<0.001). 실험 8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1195.30, 그룹 B

의 평균은 2.1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다

(t=7.459, p<0.001). 

팔 바깥쪽의 실험 1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3616.40, 

그룹 B의 평균은 256.6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2.559, p<0.05). 실험 4회 전 그

룹 A의 평균은 1043.10, 그룹 B의 평균은 251.00으로 나

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다(t=2.702, p<0.05). 실험 

4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3190.50, 그룹 B의 평균은 

253.3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다(t=3.428, 

p<0.01). 실험 8회 전 그룹 A의 평균은 2101.90, 그룹 B

의 평균은 251.3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

다(t=3.636, p<0.01). 실험 8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3176.10, 그룹 B의 평균은 253.2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유분이 더 많았다(t=4.8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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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횟수에 따른 유분 변화

그룹 A에서 유분변화의 차이는 팔 안쪽과 바깥쪽 모

두 실험 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

팔 안쪽은 실험 전의 평균은 .30, 실험 1회 후의 평균

은 141.80으로 실험 1회 실시 후 유분이 증가하였다

(t=-3.870, p<0.01). 실험 4회 전의 평균은 83.70, 실험 4회 

후의 평균은 702.60으로 실험 4회 실시 후 유분이 증가하

였다(t=-7.941, p<0.001). 실험 8회 전의 평균은 718.50, 

실험 8회 후의 평균은 1195.30으로 실험 8회 실시 후 유

분이 증가하였다(t=-3.374, p<0.01). 팔 바깥쪽은 실험 전

의 평균은 428.10, 실험 1회 후의 평균은 3616.40으로 실

험 1회 실시 후 유분이 증가하였다(t=-2.378, p<0.05). 실

험 4회 전의 평균은 1043.10, 실험 4회 후의 평균은 

3190.50으로 실험 4회 실시 후 유분이 증가하였다

(t=-2.394, p<0.05). 실험 8회 전의 평균은 2101.90, 실험 

8회 후의 평균은 3176.10으로 실험 8회 실시 후 유분이 

증가하였다(t=-2.330, p<0.05). 그러나 그룹 B의 차이는 

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실험 전과 후의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 실험 전, 후 유분의 변화

                                    단위 : ㎍/㎠

 그룹 A

(N=10)

 그룹 B

(N=10) t(p)

M±SD M±SD

안

쪽

실험 전 .30±.95 .50±1.27 -.399(.695)

실험 1회 후 141.80±115.45 .80±1.32 3.862**(.004)

t(p) -3.870**(.004) -1.406(.193)

실험 4회 전 83.70±81.20 .40±.97 3.244*(.0100

실험 4회 후 702.60±244.16 1.00±1.49 9.087***(.000)

t(p) -7.941***(.000) -1.765(.111)

실험 8회 전 718.50±291.49 1.00±1.25 7.784***(.000)

실험 8회 후 1195.30±505.83 2.10±2.38 7.459***(.000)

t(p) -3.374**(.008) -1.766(.111)

바

깥

쪽

실험 전 428.10±699.65 258.40±556.97 .600(.556)

실험 1회 후 3616.40±4115.45 256.60±550.85 2.559*(.030)

t(p) -2.378*(.041) .838(.424)

실험 4회 전 1043.10±754.31 251.00±538.88 2.702*(.015)

실험 4회 후 3190.50±2655.65 253.30±539.57 3.428**(.007)

t(p) -2.394*(.040) -2.079(.067)

실험 8회 전 2101.90±1517.53 251.30±536.74 3.636**(.004)

실험 8회 후 3176.10±1848.79 253.20±536.20 4.802**(.001)

t(p) -2.330*(.045) -1.448(.181)

*

p<0.05, 
**

p<0.01, 
***

p<0.001

그룹 A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한 그룹

그룹 B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하지 않은 그룹

3.3 실험 전과 실험 8회 후 유분 변화 

실험 전과 실험 8회 후 유분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표2]. 

그룹 A의 팔 안쪽 실험 전 평균은 0.30, 실험 8회 후의 

평균은 1195.30으로 실험 실시 후 유분이 증가하였다

(t=-7.470, p<0.001). 그룹 A의 팔 바깥쪽 실험 전 평균은 

428.10, 실험 8회 후의 평균은 3176.10으로 실험 실시 후 

유분이 증가하였다.(t=-4.666, p<0.01) 그러나 그룹 B의 

차이는 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실험 전과 후의 차이가 유

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실험 전과 실험 8회 후 유분의 변화

                                 단위 : ㎍/㎠

그룹 A

(N=10)

 그룹 B

(N=10)

M±SD M±SD

안

쪽

실험 전 .30±.95 .50±1.27

실험 8회 후 1195.30±505.83 2.10±2.38

t(p) -7.470***(.000) -2.097(.065)

바

깥

쪽

실험 전 428.10±699.65 258.40±556.97

실험 8회 후 3176.10±1848.79 253.20±536.20

t(p) -4.666**(.001) .723(.488)

**p<0.01, ***p<0.001

그룹 A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한 그룹

그룹 B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하지 않은 그룹

3.4 실험 전, 후 그룹의 수분의 변화 비교

그룹 A와 그룹 B간의 실험 전과 후에 따른 수분의 변

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표 3]. 

우선 그룹 A과 그룹 B는 동질성이 검증되었으며, 팔 

안쪽과 바깥쪽에서 실험 4회 후, 실험 8회 전과 후에서 

그룹 A과 그룹 B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팔 안쪽의 실험 4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43.90, 그룹 

B의 평균은 36.9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수분이 더 많았

다(t=2.589, p<0.05). 실험 8회 전 그룹 A의 평균은 42.10, 

그룹 B의 평균은 36.6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수분이 더 

많았다(t=2.484, p<0.05). 실험 8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46.50, 그룹 B의 평균은 37.4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수분

이 더 많았다(t=3.692, p<0.01). 

팔 바깥쪽의 실험 4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47.30, 그룹 

B의 평균은 36.70으로 나타나 그룹 B의 수분이 더 많았

다(t=4.197, p<0.01). 실험 8회 전 그룹 A의 평균은 44.90, 

그룹 B의 평균은 36.5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수분이 더 

많았다(t=3.566, p<0.01). 실험 8회 후 그룹 A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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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그룹 B의 평균은 36.70으로 나타나 그룹 A의 수분

이 더 많았다(t=6.630, p<0.001).

3.5 실험횟수에 따른 수분 변화

그룹 A는 팔 안쪽에서는 실험 전과 실험 1회 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팔 바깥쪽에서는 실험 4회 전

과 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

팔 안쪽은 실험 전의 평균은 38.20, 실험 1회 후의 평

균은 45.00으로 실험 1회 실시 후 수분이 증가하였다

(t=-2.539, p<0.05). 팔 바깥쪽은 실험 4회 전의 평균은 

39.60, 실험 4회 후의 평균은 47.30으로 실험 4회 실시 후 

수분이 증가하였다(t=-2.715, p<0.05). 그러나 그룹 B의 

차이는 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실험 전과 후의 차이가 유

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실험 전, 후 수분의 변화

                                      단위 : AU

그룹 A

(N=10)

그룹 B

(N=10) t(p)

M±SD M±SD

안

쪽

실험 전 38.20±7.32 38.20±6.89 .000(1.000)

실험 1회 후 45.00±10.43 38.40±6.98 1.663(.114)

t(p) -2.539*(.032) -.557(.591)

실험 4회 전 40.10±6.45 37.30±4.69 1.110(.282)

실험 4회 후 43.90±7.00 36.90±4.91 2.589*(.019)

t(p) -2.083(.067) .802(.443)

실험 8회 전 42.10±4.84 36.60±5.06 2.484*(.023)

실험 8회 후 46.50±6.17 37.40±4.77 3.692**(.002)

t(p) -1.789(.107) -1.809(.104)

바

깥

쪽

실험 전 37.70±2.31 36.50±5.48 .638(.532)

실험 1회 후 39.30±3.95 36.00±5.25 1.589(.129)

t(p) -1.255(.241) 1.168(.273)

실험 4회 전 39.60±4.55 36.90±5.07 1.254(.226)

실험 4회 후 47.30±6.91 36.70±4.00 4.197**(.001)

t(p) -2.715*(.024) .327(.751)

실험 8회 전 44.90±5.97 36.50±4.45 3.566**(.002)

실험 8회 후 51.60±5.66 36.70±4.30 6.630***(.000)

t(p) -2.177(.057) -.302(.770)

*
p<0.05, 

**
p<0.01, 

***
p<0.001

그룹 A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한 그룹

그룹 B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하지 않은 그룹

3.6 실험 전과 실험 8회 후 수분 변화

실험 전과 실험 8회 후 수분 변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다[표 4]. 

그룹 A의 실험 전 평균은 38.20, 실험 8회 후의 평균은 

46.50으로 실험 실시 후 수분이 증가하였다(t=-3.966, 

p<0.01). 팔 바깥쪽의 그룹 A의 실험 전 평균은 37.70, 실

험 8회 후의 평균은 51.60으로 실험 실시 후 수분이 증가

하였다(t=-6.847, p<0.001). 그러나 그룹 B의 차이는 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실험 전과 후의 차이가 유의수준 5%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실험 전과 실험 8회 후 수분의 변화

                                      단위 : AU

그룹 A

(N=10)

그룹 B

(N=10) t(p)

M±SD M±SD

안

쪽

실험 전 38.20±7.32 38.20±6.89 .000(1.000)

실험 8회 후 46.50±6.17 37.40±4.77 3.692**(.002)

t(p) -3.966**(.003) .776(.458)

바

깥

쪽

실험 전 37.70±2.31 36.50±5.48 .638(.532)

실험 8회 후 51.60±5.66 36.70±4.30 6.630***(.000)

t(p) -6.847***(.000) -.264(.798)

**

p<0.01, 
***

p<0.001

그룹 A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한 그룹

그룹 B :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하지 않은 그룹

4. 고찰 및 결론

피부는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분에 의해서 탄력있고 부

드럽게 되며 각질층의 탄력성이 유지되려면 10% 이상의 

수분 함유가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5]. 임상적으로 

건조한 피부는 각질층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떨어져 

skin marking이 증가되고 불규칙한 홍색선이 만들어진다. 

특히, 하지(lower leg), 등(dorsal), 아래팔(forearms), 손

(hands) 부위가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11]이기 때문에 각

질층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막 성분들은 피부의 수

분함량을 조절하는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건조피부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10명

에게, 한쪽 팔에는 호호바오일마사지를 적용하고 다른 쪽 

팔에는 호호바오일마사지를 적용하지 않았다. 호호바오

일마사지는 호호바오일을 바르고 10분간의 팔마사지로 

주 2회, 총 8회 적용하였고, 실험기간 중에는 대상자가 

다른 제품을 바르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호호바오일

마사지를 한 그룹이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하지 않은 그룹

보다 피부에서의 유분과 수분이 유효하게 증가되었다. 특

히, 실험 전, 후 호호바오일마사지를 한 그룹에서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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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횟수가 증가 될수록 피부에서의 유·수분은 증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마사지와 더불

어 호호바오일의 뛰어난 피부 연화작용이 건조피부를 효

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호호바

오일은 보디와 같은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 쉽고, 피부에 

친화력이 높아 쉽게 흡수가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건조피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호호바오

일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각질층의 

유·수분함량을 증가시키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대상자로 

단독오일의 사용과 혼합오일의 상승작용을 비교하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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